
발전소 30기 2015년까지 추가 건설
산자부 , 총 7 1기에 3274만kW 확충 … 설비예비율은 13.7%로 하락

현재 건설중인 발전소 42기에 2015년까지 30기를 더 건설해 모두 71기 3274만㎾의 발전설비가 확충된다.

이에 따라 국내 발전 설비규모는 2001년 5086만㎾에서 2015년 7702만㎾로 크게 늘어나지만, 최대수요의 증가율

이 조금 더 커 설비예비율은 15.1%에서 13.7%로 떨어질 전망이다.

산업자원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[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]을 마련해 8월16일 확정·고시했다.

발전사업자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조사가 바탕이 된 기본계획은 2002-15년 한국전력

등 공기업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외에 대기업에서 발전사업에 대거 참여해 발전소 14기 480만㎾를 건설해 운영할

것이 확실시된다.

발전사업 확정적 계획과 사업자 계획 비교 (단위: 만kW, %)

구 분 최대
수요

폐지
계획

확정적 계획 (A-C1) 사업자 계획 (전체 )
건설계획 설비

용량 설 비
예비율

건설계획 설비
용량

설 비
예비율건설 계획 합계 건설 계획 합계

2002 4,574 31 325
(11) - 325

(11기)
5,265
(5,380) 15.1 325

(11) - 325
(11기)

5,265
(5,380) 15.1

2003 4,812 - 90
(2)

1
(5)

91
(7기)

5,471
(5,471) 13.7 90

(2)
2

(5)
91

(7기)
5,471
(5,471) 13.7

2004 5,019 7 382
(6)

1
(3)

383
(9기)

5,768
(5,848) 14.9 382

(6)
7

(12)
389

(18기)
5,773
(5,853) 15.0

2005 5,186 - 292
(8)

45
(1)

337
(9기)

6,058
(6,185) 16.8 292

(8)
45
(2)

337
(10기)

6,063
(6,190) 16.9

2006 5,374 - 252
(7)

90
(2)

342
(9기)

6,330
(6,527) 17.8 252

(7)
116
(3)

368
(10기)

6,335
(6,559) 17.9

2007 5,546 - - 255
(7)

255
(7기)

6,724
(6,782) 21.3 - 345

(9)
345
(9기)

6,846
(6,904) 23.4

2008 5,721 - 100
(1)

280
(5)

380
(6기)

7,012
(7,162) 22.6 100

(1)
280
(5)

380
(6기)

7,134
(7,284) 24.7

2009 5,893 - 200
(2)

220
(4)

420
(6기)

7,382
(7,582) 25.3 200

(2)
250
(5)

450
(7기)

7,504
(7,734) 27.3

2010 6,062 - 320
(4) - 320

(4기)
7,582

(7,902) 25.1 320
(4)

90
(2)

410
(6기)

7,823
(8,144) 29.0

2011 6,220 136 140
(1) - 140

(1기)
7,765

(7,905) 24.9 140
(1)

260
(5)

400
(6기)

8,187
(8,407) 31.6

2012 6,373 43 - - - 7,863
(7,863) 23.4 - 180

(3)
180
(3)

8,414
(8,544) 32.0

2013 6,512 120 - - - 7,742
(7,742) 18.9 - - - 8,424

(8,424) 29.4

2014 6,652 170 - - 140
(1)

7,712
(7,712) 15.9 - 220

(2)
220
(2)

8,394
(8,474) 26.2

2015 6,775 150 - - 140
(1)

7,702
(7,702) 13.7 - 220

(2)
220
(2)

8,544
(8,544) 26.1

합계 - 657 2,102
(42)

1,172
(29)

3,274
(71기) - - 2,102

(42)
2,013
(55)

4,115
(97기) - -

+ 발전설비 용량의 ( ) 안은 연말 기준 ++ 건설계획의 ( ) 안은 기수

2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돼 확정설비로 분류된 민간발전사업은 △대림산업 180만㎾(송도복합

1-4호기) △SK전력 94만7000㎾(광양복합 1-2호기) △대우건설 90만㎾(안정복합 1-2호기) △LG에너지 45만㎾(부곡



복합 2호기) △한화종합에너지 15만㎾(한화복합 4호기) △Mirant 47만2000㎾(율촌복합) 등이다.

송전·변전설비 확충계획

구 분 단위 2001 2005 2010 2015
송전 선로 공장 (C-km) 25,583 29,816 33,919 35,439
변 전소 개소 (개소) 472 591 709 769

+ 총투자비: 15.5조원(765kV 2.5조원, 345kV 4.3조원, 154kV 8.8조원)

++ 가공 송전선로 건설단가(km당): 765kV 30억원, 345kV 13억원, 154kV 6억원

2015년까지 확충될 발전설비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원자력이 1360만㎾(41.5%)로 가장 많고, 석탄 890만㎾(27.2%),

천연가스 757만㎾(23.1%), 수력·풍력 등 251만㎾(7.7%), 석유 16만㎾(0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전체 발전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은 2001년 27.0%에서 2015년에는 34.6%로 늘면서 실제 전

체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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